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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섭보 백보에 속하는 서양식 말 가르기 취미와 관계 깊다고만 나는 밝히고 

자 한다. 글(혹은 문체)이 그것을 쓰는 샤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딸은 사실 

꽤 셜득력이 있는 말이고， 그 인격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이나 취미 버릇 입장 

등 여러 가지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글임을 나는 믿고 있다i 또한 

모든 글은 작자의 연격이나 입장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글을 쓰는 

시대의 풍습과 샤회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 사함들의 유행 감각. 기호 

퉁 여러 가지 시대정신을 드러낸다. 김윤경 선생의 여러 형태의 글을 묶어 수 

훨이라 칭하고 이 수필들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우선 김윤경 선생이 평소에 

쌓아 온 덕(德)으로서의 기독교적 인품이다‘ 그는 열세 살 때부터 부친이 기독 

교 신자가 됨에 따라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선자가 된 해가 1906년이니까 한 

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박해를 면한 초기의 기독교 가족으로서의 기틀을 김윤 

경 선생 댁은 다진 셈이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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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전 7권짜리 한결 金允經全集 6.7’ 에 

135편의 각종 산문들이 실려 있다. 신국판 482쪽짜리 두 권에 이르는 

분량이니 결코 적은 분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9171년 1월에 ‘朝購語짧究의 

基鍵’ 라는 최초의 논문을 썼고 (한결 金允經博士 古橋記念論文集， 한결 國語學

論集， 甲辰文化社• 1964년 연보 참조) 그 다음 해인 1918년 3월에 ‘좁春.誌에 

시 ‘幸福의 配따’이 당선되었으니 문필가로서의 활동은 이 사기인 24~5세 때 

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경 선생의 생애는 크게 보아 국어학자로서 나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왜 

정 폭도들과 써운 길고도 힘 겨운 여로가 그 하나라면， 둘째의 것은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인격 내보이기로 쌓아온 자기수련 내용이다‘ 국어학자로서 쌓은 국 

어학 관련 논문과 저술 및 논설들은 그의 전집 다섯 권에 모두 수록되어 한 학 

파를 세운 학자다운 방대하고도 심요한 학문적 향취를 내보이고 았다‘ 

뷔풍의 문체론에 걸맞게도 김윤경 선생의 수필 종류는 대부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삶인가 송}는 교육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1920년대부터 

발표된 산문들 대부분이 잘 사는 길에 대한 인생론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읽으 

면 지극히 나이브해서 소박한 서양 철학자들의 경귀나 성경 말씀 인용으로 마 

치. 삶의 지표를 찾아 나선 황야의 선지자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人生論’，

‘座右짧 • ‘人生觀 ‘배움과 인격완성 ‘연애관’ , ‘교육의 목적‘ • ‘독서와 

멈E 修養을 뼈함 ‘교육의 갈 길’ 등 바르게 사는 방향에 관한 글들이 김윤 

청 선생에게는 주로 주문된 글 제목틀인 것 같고 선생은 기꺼히 이 청탁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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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분들의 가족들이 생존하는 중에 발간 공개하기엔 동양적 풍토에선 어려 

운 일임에 틀림없다. 선생은 문교부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학원 정화운동 문제. 

일본 지도층 인사들을 향한 성명. 농촌 지도자들을 향한 자격 요건 문제. 입학 

시험 제도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발언을 산문으로 발표하였다. 그가 

스물다섯 살 때 시 .행복의 배필. 이 “좁春’지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앞 

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게 시적 갑수성 이 있었음에도 선생은 평생을 논설문과 

논문. 비평적 에셰이를 발표하면서 시착(詩作)에는 더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 

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해석의 실마리 플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마지막으로 전하겠다고 전제한 선생에 관한 전셜 이야기는 우선 선생이 비평 

적 수필인 .거듭나자’ (1 959년)라는 긴 글의 .뇌물. 항목부터 풀어야 할 것 같 

다. “연세춘추”에 아홉 차례에 걸쳐 실은 글의 윗 항목에서 선생은 자신이 살 

아오는 동안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불쑥 찾아와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가 불 

쾌하게 되돌려 준 여러 건의 사례를 술회하고 있다.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의 뇌물(옛 제자로부터) 얘기. 또 같은 내용의 뇌물(대학 교목 출신으로부 

터) 얘기. 대학 설립 인가를 위한 뇌물 얘기 (중앙 교육 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금팔찌로부터 • 20만 환. 구제품 양복과 금반지 , 쌀 두 가마니 동의 뇌물성 선 

물 품목이 적혀 있다. 본인이 적은 이런 사례들에 겹쳐 국문학과에 전수되어 

온 전셜은 대강 이런 내용이다. 선생의 과목이 닥제점이 나온 고로 진급이 위 

태로운 학생이 물어물어 선생 댁을 찾아간다. 비가 오는 날이었던가? 과일 바 

구니를 틀고 선생 댁엘 들렀더니 마침 계셔서 대문을 통해 방문 앞에 서서 과 

일 바구니 처치를 놓고 엉거주춤 하고 있다. 선생 가로되 ‘그 과일 바구니는 

문 밖에 와두고 우선 들어오시오 그래서 들어가 사정 이야기를 업살 섞어 말 

씀 드리고 점수를 부탁 드리니 왈 그럴 수는 없다는 대답. 여러 교육적인 말씀 

을 얻어 듣고 문 밖으로 나서는 학생에게 학생 ! 그 과일 바구니는 들고 가요 !' .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학생은 꼼짝 못하고 바구니와 우산을 챙겨 들고 선생 댁을 

나왔을 것이다. 나와서 과일 바구니를 팽개쳤는지 아닌지는 전해 들은 바가 없 

다. 그러나 이 장변에 관한 전설에 대한 보충 설명 또한 ‘거듭나기. 의 ‘인사’ 

항목에 적혀 있음을 밝혀야 하겠다. 급히 찾아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소개장 혹 

은 추천장을 써 달라거나 접수를 올려 달라는 부탁올 들고 있는데 선생이 기록 

한 글에 의하면 ‘전혀 모르던 학생이니 교무처나 학생처나 담임 선생에게 조사 

하여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음이 보통. 이라는 것이다. 평소에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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